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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 간에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 4개 간호대학의 248명이다. 
자료는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부트스트랩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 2.68점, 사회적지지 4.11점, 대학생활적응 
3.5점이었다. 학업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지지는 대학
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아
지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이다. 매개효과 검증 모형 모델 4를 적용하여 분석
한 결과 첫째, 학업스트레스가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
응에 대한 부적 영향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
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
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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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academic stress,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248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 in field practice at 4 universities in G metropolitan city. Data analysis was analyzed 
using SPSS 24.0 a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ction, 
and Bootstrapping. Results: The study found 2.68 points for academic stress, 4.11 points for social 
support, and 3.5 points for college life adjustment. Academic stress was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social support was positive correlation with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y applying th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model 4, first, 
academic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second, academic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college life 
adjustment.  Third, the analysis of the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cademic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life adjustment showed that they were all significant. In conclusion, it has been 
found that social support has a partially controlled mediating effect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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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학부과정 동안 학과의 목표와 가치를 얼마만
큼 내면화하느냐에 따라 직업인으로서의 태도와 마음
가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 이시기에
는 정체성 확립,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수능에 매진하던 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성인으로
서 보다 넓은 역할을 주위로 부터 요구받게 되고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2]. 학업스트레스란, 학교생활 동안 학생이 학업에 대
해 부담감을 갖고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된다[3]. 즉 대학생 개인의 학업과 관련된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상
태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
구에서도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학업문제, 학업
부담감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간호학생들의 학업스트레
스는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그 이유로 입학 초기부터 의학용어를 비롯한 과
중한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핵심기본 간호술기 습득과 
병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의 낯설고 다양한 외부환경에
서의 실습 중 발생하는 부담감이 거론된다[4]. 이렇듯 
간호대학생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신체적인 건강문제와 
긴장, 실패감, 불안, 우울, 좌절 등과 같은 심리적 어려
움이 작용하게 되어 학업수행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
쳐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7].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
처하며 대학생활에 전반적인 애착, 호감, 우대감 등을 
갖는 것이다[8]. 하지만 간호대학생은 타전공 대학생들
에 비해 자유롭게 시간표를 계획하거나, 복수전공의 기
회 제한, 동아리 활동 등 여유로운 대학생활 부족 등 대
학인으로서의 자율성이 제한된다[4]. 또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지식과 경험, 다양한 집단들과의 관
계형성,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과 윤리적인 행

위 실천의 어려움 등 다양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많
은 교육 등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
이 되고 있다[9][10]. 대학생활의 부적응은 학업수행능
력의 저하,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졸업 후 전문직 간호 
수행에 까지 장애요소로 작용한다[9][10]. 이러한 학업
수행의 어려움 감소와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
요변수로 사회적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높은 사회적
지지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생활 적응을 
증가시키며[11][12] 이후 사회생활과 직결된 직업정체
성을 높여 성공적인 사회생활로 이어진다[13]. 사회적
지지란, 주변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중받으며 사회관계
망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14] 이는 가족이나 친구, 선배, 
교사 등으로 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지지는 학업스
트레스[6][15], 대학생활적응[11][16] 등과 관련된 변수
임을 보인다. 또한 사회적지지는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17][18] 사이에 매개변수로서 작용하여 사회
적지지가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보
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며, 간호대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적지지 일부인 교
수신뢰만을 대상으로 하여[16] 전반적 사회적지지에 대
한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 및 사회적지지 관계 및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 사이에서의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

응 및 사회적지지 정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 것으로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 생
활적응 정도를 살펴본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학업스트레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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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본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

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

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의 4개 대학에서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4학년
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 검
정력 95%을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 172명이 필요하나 중도 탈락 우려와 매개효과를 파
악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2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무응답 및 불완전 응답지 2부
를 제외한 248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박과 박[3]이 개발한 학업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스트레스 
영역(성적, 수업, 공부)을 원천(부모, 교수, 본인)으로 분
류하여,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6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6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문항내적 일관성의 범위
는 Cronbach's α 값은 .73 ~ .91이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97이었다.

3.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간호대학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박

[19]이 개발한 간호대학생 대학생활적응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전반적 대학생활적응 34문
항, 현장실습 적응 9문항으로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전반적 대학생
활적응의 11, 16, 17문항, 현장실습 적응의 1, 2, 3, 4, 
5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
활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2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92이었다.  

3.3. 사회적지지
박[20]이 개발한 사회지지 척도를 유와 설[21]이 요

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정서적지지(7문항), 평가적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로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이고 본 연
구에서는 .97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승인
번호 DKU 2019-04-009)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실시 전 연구 대상자 대학교 학과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자료수집 전 연구목적과 연구배경, 연구 참여 
방법,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 및 혜택, 연구 참여 철회 
방법, 개인정보 관리 및 익명성 보장 등에 관해 설명문
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명을 받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
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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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변수
간의 관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와 대
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부트스
트랩 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모델 4를 적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204명(82.3%)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 127명(51.2% ), 
4학년 121명(48.8%)으로 비슷하였으며, 친한 친구 여
부는  6명이상이 129명(52%), 4∼5명 65명(26.2%), 3
명 이하 54명(21.8%)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하
는 경우가 127명(51.2%)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
았으며, 간호학과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100(40.3%), 취업률이 높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80명
(32.3%)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 여부는 보통 121명

(48.8%), 만족함이 113명(45.6%)으로 나타났다.[표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t-검정 및 분
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성별(t= -2.556, p=.01)에 따라 여자
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여부
(F=4.139, p=.01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 
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하위영역별로 성적
스트레스에서 여자(t=-2.171, p=.031)가 남자보다 유
의하게 높았으며, 3학년(t=2.754, p=.043)이 4학년보
다 유의하게 높았고, 수업스트레스는 전공만족 여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보통
(F=6.258, p=.005)이 만족함보다 높았다. 

사회적지지는 친한 친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6명 이상(F=11.412, p<.001)
이 5명 이하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 여부(F=6.940, 
p=.001)에서도 만족(F=6.940, p=.001)이 보통보다 높
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친한 친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6명 이상(F=9.556, 
p<.001)이 5명 이하보다 높았으며, 간호학과 지원동기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                               (N=248)

변수 구분 N(%) 학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Mean±SD F/t(p) Mean±SD F/t(p) Mean±SD F/t(p)

성별 남자 44(17.7) 2.37±0.90 -2.556
(0.01)

4.04±0.65 -0.725
(0.47)

3.63±0.54 1.786
(0.07)여자 204(82.3) 2.75±0.88 4.12±0.49 3.47±0.43

학년 3학년 127(51.2) 2.79±0.96 1.911
(0.05)

4.12±0.58 0.568
(0.57)

3.50±0.50 0.187
(0.85)4학년 121(48.8) 2.57±0.81 4.09±0.46 3.49±0.40

친한 친구 여부
3명 이하a 54(21.8) 2.70±0.90

0.023
(0.43)

3.92±0.53 11.412
(<.001
a,b<c)

3.35±0.43 9.556
(<.001
a,b<c)

4∼5명b 65(26.2) 2.67±0.80 3.97±0.54 3.39±0.44
6명이상c 129(52.0) 2.68±0.94 4.25±0.47 3.62±0.45

부모와의 
동거여부

예 127(51.2) 2.75±0.85 1.220
(0.22)

4.07±0.52 -1.142
(0.25)

3.50±0.45 -0.070
(0.94)아니오 121(48.8) 2.61±0.93 4.15±0.52 3.50±0.46

간호학과 
지원동기

자발적 동기a 100(40.3) 2.58±0.85 4.17±0.49 3.66±0.43
8.529
(<.001
b,c<a)

부모님/선생님 등의 권유b 57(23.0) 2.79±0.91 2.285
(0.01)

4.03±0.52 0.952
(0.41)

3.32±0.43
취업률c 80(32.3) 2.80±0.94 4.10±0.55 3.43±0.44
성적/기타d 11(4.4) 2.19±0.69 4.00±0.57 3.41±0.50

전공만족 여부
만족하지 않음a 14(5.6) 3.07±1.17

4.139
(0.01)

4.05±0.65 6.940
(0.001
b<c)

3.15±0.50 33.673
(<.001
a,b<c)

보통b 121(48.8) 2.79±0.84 3.99±0.50 3.32±0.35
만족함c 113(45.6) 2.52±0.89 4.24±0.50 3.74±0.44

사후검정: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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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자발적 전공선택(F=8.529, p<.001)이 부모님/
선생님 등의 권유와 취업률보다 높았으며, 전공만족 여
부에서도 만족(F=33.673, p=.001)이 보통이하보다 높
았다.

3.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및 사회적지지의 
정도 및 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는 평점 2.68점으로 하위 영역별로 살
펴보면 성적관련스트레스 2.85점, 공부관련스트레스 
2.69점, 수업관련스트레스 2.51점 순으로 성적관련스
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50점
으로 하위 영역별 살펴보면 전반적 대학생활적응 3.48
점, 현장실습 적응 3.58점으로 전반적 대학생활적응보
다 현장실습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4.11점으로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 
4.15점, 평가적지지 4.13점, 정보적지지 4.09점, 물질
적지지 4.06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하위요
인 모두에서 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적지지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
응(r=-.496, p<.01)과 사회적지지(r=-.308, p<.01)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대학
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떨어지며,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아진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610, p<.01)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높을
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학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N=248) 

구분 학업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1.000

사회적지지 -.308(p<0.01) 1.000

대학생활적응 -.496(p<0.01) .610(p<0.01) 1.000

4.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의 사회
적지지의 매개효과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Andrew Hayes, 2013)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인 모델 4를 적용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에 앞
서 단변량 분석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친한 친구 수’,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 여부’
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매개효과의 전제조건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의 유의성은 확인한 결과는 Model 1에 제시한 결과
와 같다. 학업스트레스가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부적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B=-.166, p<.001) 이는 간호대학
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총 설명력은 18.3%로 나타
났다[표 3].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
이에서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는 
Model 2와 같다. 학업스트레스는 Model 1보다 대학
생활적응에 대한 부적 영향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B=-.158, p<.001),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371, 

표 3.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N=248)

변수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X: 학업스트레스
Y: 사회적지지 -.166 .034 -4.819 <.001 -.234 -.098

Model 1 상수 3.921 .216 18.101 <.001 3.494 4.348
R2=.183, F=13.619 (p<.001)

X: 학업스트레스 -.158 .022 -7.049 <.001 -.202 -.113

Model 2 M: 사회적지지 .371 .039 9.326 <.001 .292 .449
상수 1.820 .205 8.839 <.001 1.414 2.225

R2=.590, F=69.770 (p<.001)
 *boot L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 U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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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즉, 사회적지지는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
응 사이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설명력은 59%로 나타났다[표 
3].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사이에서의 사회
적지지의 매개효과는 [그림 1]과 같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효과(학업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학
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는 유의하였고(B=-.219, 
p<.001), 직접효과(학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도 
유의하였으며(B=-.158, p<.001), 간접효과(학업스트레
스 ⟶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61, p<.001). 즉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4]. 

IV. 논의

학업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68점으로 중간보다는 낮

게 나타나 선행논문과 유사한 결과였다[9][10]. 하위 영
역에서 성적관련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전반보다는 성적경쟁이 더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신규간호사를 확대하여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
으로 전국 간호학과 개설을 증가하여 2019년도 현재 
203개 대학교 2만 383명까지 증원하여 수도권 내 3차 
병원 입사를 위한 취업 경쟁 가중으로 성적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50점으로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9][13][14],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
적 대학생활적응보다 현장실습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
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이 현장
실습적응보다 더 높게 나타나거나[22], 현장실습스트레
스가 전반적 대학생활적응보다 더 높은 선행논문도[15]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여 추후 심도 있는 연구들이 요구
된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4.1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나 선행논문과 유사한 결과였다[16][23]. 사회적지지는 
하위요인 모두에서 균형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최근 대학교육에서 학생적응을 위한 교수 담임제 도
입 및 상담이 강조되면서 학생 상담 시 부모나 가족의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간담회
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서 교수차원에서만의 
지지가 아닌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애정이나 관심 등
의 정서적지지를 받게 되고 그로인해 얻게 되는 정보로 
간호대학생이 갖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전공만족도가 보통이하일 경우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친한 친구와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지원동기가 자발적일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고, 
친한 친구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또한 

표 4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                                                     (N=248)

매개효과 B SE
(Boo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직접효과

(학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 -.158 .022 <.001 -.202 -.113

간접효과 
(학업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061 .015 <.001 -.094 -.033

총 효과 
(학업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 대학생활적응, 학업스트레스 ⟶ 대학생활적응) -.219 .024 <.001 -.269 -.170

 *boot L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 ULCI=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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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는 물론, 사
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모두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
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 과정의 산물로서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13]. 최근 대학생들에서 진학 시 
적성이나 흥미 등 개인적 가치보다는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비해 
간호학은 자발적 전공 선택 비율이 높고, 이에 전공만
족도가 증가하면서 학업스트레스나 대학생활 적응 등
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사회적 지지가 상호 밀
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과 
사회적지지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조 연
구들과 일치하였다[9][26][27].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
응은 학생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대학 조직자체
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28]. 

대학생활적응은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에서 더 나아가 대학의 교육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
소로 활용될 만큼 그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다. 이에 많
은 대학에서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등을 설립하고 학업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성취 기반 내용으로 
학업역량 고취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9]. 

이에 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대학생활적응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간호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
는 프로그램의 구현 및 운영이 미비한 현실이다. 사회
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조 연구들과 일치하였다[16][25][30]. 사회
적지지는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우울감소, 자아
정체감 향상과 관련 있으며, 진로 결정,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다[12][31][32]. 

이에 따라 간호대학들은 학생적응을 높이기 위한 교
수 담임제 도입 및 상담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 상담 시 
부모나 가족의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가정
에서의 적극적 지지도 도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
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본인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정보적지지, 본인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평가적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학금 제공 등 물질적지지 등이 증가하고 있다
[11][33][34].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보다 의미 있는 타인인 가
족,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수준이 대
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17][18]. 

즉 동일 정도의 학업스트레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대학생활적응도가 달라짐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사이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하여 우울발현 정도를 
낮추며[12],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
서도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25] 
선행논문과 일치한다. 대학생활 적응은 향후 사회생활
에 대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 지표이며 이에는 사
회적지지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일부 간호
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업을 당연시하여 개인이 혼자 견
디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35]. 

때문에 스스로 주위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
을 인식하고,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제공이 강조된다. 학년 초기부터 
체계적인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졸업 시까지 주기적인 
적응력을 사정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교수 상담, 선배
와의 만남, 친목 중심의 동아리 활동 주선 등의 사회적
지지층을 넓혀주며 필요시 멘토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
하도록 대학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정책적 대안 마련도 
제시되고 있다[29]. 

한편 사회적지지는 사회문화적 배경 및 대상자의 특
성에 따라 개념이 다양해 질수 있는데  추후 간호대학
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구체적 범위와 의미를 탐
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디테일한 사회적 지지프로
그램 개발과 효과가 검증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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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및 사회적지지에 대한 영향 변수와 세 변수간의 관련성
을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평
균 2.68점, 대학생활적응은 평균 3.50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4.11점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향 정도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성별, 전공만족도
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은 친한 친구 여
부, 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
회적지지는 친한 친구여부, 전공만족 여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적지지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
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적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지지의 
구체적 범위와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디
테일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가 검증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간호대학생 자신이 
사회적지지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고 주변인으로부
터 도움을 받아 이를 활용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개발과 효과를 
검증해 나가는 연구들을 제언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와 매개효
과만을 밝혔으나 향후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
한 사회적지지를 부모, 교사, 친구 등의 다각적인 방법
으로 분석하여 살펴볼 것을 제언한다.

＊ 본 논문은 서명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참 고 문 헌

[1] 조호진, 이종율,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
국고등직업교육학회지, 제15권, 제1호, pp.27-38, 
2014.

[2]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15) 2015학년도대학
생활의견조사(학부). 서울대학교, http://snucounse
l.snu.ac.kr/board/boardDataView.do

[3] 박병기, 박선미,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
화.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2호, pp.563-585, 
2012.

[4] 민소영,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경험," 정신간호학회
지, 제15권, 제42호, pp.409-419, 2006.

[5] 최숙경, "일개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의 관련성," 디지털콘텐츠학회, 제20권, 제4호, 
pp.807-815, 2019.

[6] 박필남,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9호, 제1권, pp.1-10, 
2016.

[7] 윤순영, 민신홍,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영적안
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
구, 제12권, 제12호, pp.395-403, 2014.

[8] 김지현, 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 박진화,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수신뢰의 매개효과,” 학습
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7호, pp.831-844, 
2016.

[10] 정효주, 채민정,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스
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8호, pp.403-417, 
2018.

[11] 전소연,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건강상태, 대학생
활적응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한국학교보건교육
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3-115, 2010.

[12] 유경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
의 관계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
지, 제25권, 제1호, pp.125-135, 2019.

[13] 이미라, 김미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사로서의 직업정체성
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9권, 제6호, 
pp.197-208, 2018.

[14] 최윤하, 채민정,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823

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8
호, pp.419-432, 2018.

[15] 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양승희, “간호대학생의 사회
적지지, 학업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한스트
레스학회, 제22권, 제10호, pp.23-33, 2014.

[16] 이경완, 문인오, 박숙경,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
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14호, 제2권, pp.15-27, 
2013.

[17] 김지영, 김우리, 손윤실, 김정섭, “전문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교수-학생 상호
작용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3호, pp.603-619, 2018.

[18] 오지연, 치위생(학)과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
활적응의 관계: 자기 효능감, 소진과 사회적지지의 매
개효과,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9] 박신영,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0] 박지원,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21] 유은경, 설현수,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제16권, 제1호, pp.155-184, 2015.

[22] 홍해숙, 김현영,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임상
실습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6권, 
제2호, pp.221-234, 2016.

[23] 이명희,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전공만족도, 자
아존중감,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아시아문화학술원, 
제9권, 제4호, pp.1605-1620, 2018.

[24] 이숙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사회적지지와 극복력의 매개효과, 군산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5] 박순미, 박정연, 김판길, "보건·복지계열대학생의 사
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
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과논문지, 제18권, 제9호, 
pp.684-695, 2018.

[26] 고미숙,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감성지능, 스트
레스 대처방식과 대학생활적응,”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제15권, 제10호 pp.280-291, 2015.

[27] 안현선, 김은진. 김원식,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업적응취약계층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 수준 
변화 연구,” 한국교육방법연구, 제132권, 제1호, 
pp.137-161, 2020.

[28] 김나미, 김효원, “대학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동료
멘토링 활용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제12호, pp.455-466, 
2015.

[29]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방
식, 사회적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219-228, 2015.

[30] 곽윤경,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
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2178-2186, 2013.

[31] 안민정, 강아연, 김율아, 김민지, 김예림, 김혜원, 나
예슬, 황윤영, “간호대학생의 학업참여, 학업소진, 스
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연구: 학년별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13-123, 
2017.

[32] 김재희, 정숙랑, 지현진, 정경주, 서유진, 김진현, “간
호대학생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 및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제16권, 
제9호, pp.6027-6035, 2015.

[33] 지영주, 마예원, “교수신뢰 프로그램이 학업관련 스
트레스, 교수신뢰, 회복탄력성 및 대학생활적응에 미
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제9호, 제2
권, pp.611-621, 2019.

[34] 김순이, “간호대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이먼트산업
학회, 제12권, 제1호, pp.253-262, 2018.

＊본 논문은 서명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정리, 요약한 것임

저 자 소 개

서 명 자(MyeongJa Seo)                      정회원
▪2019년 3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2020년 2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재학 중)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본간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4824

오 진 주(Jinjoo Oh)                     정회원 
▪1987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보건학석사)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보건학박사)
▪1996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노인건강, 사례관리


